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왕의 세 아들은 

전사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적군 블레셋에게 포위 되었고, 

더 이상 이길 수도, 버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

다윗 장군이시여!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저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군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하여 죽거나 도망하였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뭐라?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을 만났을 때, 사울왕은 큰 부상을 입고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엎드린 채 저에게

““내가 부상을 입고 죽지 못해 너무 괴로우니 너는 나를 죽여라”

하시기로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제가 그를 

죽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왕관과 팔찌를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

(심히 슬퍼 괴로워하며) 크어어어!! 흑흑흑... 사울왕이시여...

흑흑흑... 엉엉엉..

네네가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공을 세웠다는 듯이 자랑하느냐?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어..어?! 아니 저는...!

다윗과 그 동료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때문에 

해질 때 까지 울며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흑흑흑흑흑, 크어어... 엉엉엉....



이렇게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남쪽의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명의 왕이 서로 경쟁하는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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